
울산 석유화학단지 정전 “피해확산”
삼성석유화학 카프로 KP케미칼 포함 10사 … 피해액 수십억원대 추정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기업 20여사 가운데 10여사의 가동이 일

부 중단됐다.

석유화학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주와 공단 입주기업에 따르면, 11월28일 오전 10시 경 한주로부터 공급

받는 전기가 갑자기 끊겨 카프로와 KP케미칼, 삼성석유화학 등 10여사의 일부 공정의 가동이 중단됐다.

전기는 40여분만에 공급됐으나 장치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가동이 한 번 멈추면 연료와 제품 등이

굳어버려 재가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공장 가동이 12월 초로 지연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주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공급하기 때문에 단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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